
○ 서울대학교는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5시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기부자

와 장학생이 함께하는 「2016년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갖고, 역

대 최다인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1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이날 행사는 성낙인 총장, 유근배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와 가족 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총장 인사말, 이광희 기부자 격려사, 장학증서 수여, 조은별(간호학과 

‘14년 입학) 장학생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 (재)서울대발전기금은 200여 개의 장학기금을 운용해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기부자와 장학생간 만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장학생인 약 1,000명의 학생들에게 기부금으로 조성된 

약 1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부자들이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직접 격려를 

전하며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성낙인 총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과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며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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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다 장학생 수혜, 약 1,000명에 17억원 수여

정한 지식인이 되길”이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 기부자 대표인 이광희(지리학과 ‘63년 졸업) 후원자는 후배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젊은 날의 방법을 조언하며 “시간관리를 잘하고 모든 일에 적

극성을 갖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근검절약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

로 사회에 나가서는 서울대의 간판보다 실력과 성실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 특별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최근 사별한 아내를 기리며, 배우자의 이름을 명명

하여 후배들을 위해 ‘박종식 장학금’을 설립한 문희성(전기공학 ‘57년 졸업) 동문이 

참석해 생활과학대학 학생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문희성·故박종식(가정

교육 ’58년 졸업) 동문 부부는 장학금 외에도 도서관 시설환경개선기금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모교 발전을 후원하고 있다.

○ 한편 재학시절 고학생이었던 자신의 학비를 대신 해결해 주신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이역만리 타국에서 ‘황산덕 교수 장학기금’을 설립한 송학린(법학과 ‘63년 졸업) 미

주 동문을 대신해 故 황산덕 교수의 자녀인 황영준 후원자가 참석해 법과대학 장학

생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